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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어떻게 신뢰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는지 탐구하기 위해 30개국, 177명의 이사회 멤버와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보호하는 것은 평판 측면뿐만 아니라 재무성과의 중요한

동인으로서지속적인생존과성공에필수적임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장가치에서 동종 기업보다 최대 4배 더 우수하며, 고객 중 88%가

그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 기업이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때 고객

인식이하락하여브랜드가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 신뢰와 직원 참여도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고용주를 매우 신뢰하는 직원의 79%가 업무에

대한의욕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 서베이주요결과

• 응답자의 약 5분의 4는 신뢰가 사업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직원 참여도와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 79%와 76%로

나타남

•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기업이 신뢰에 대해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진행중인 사업

운영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의 응답자는 사후대응적

태도를보임

• 응답자의 22%는 기업이 신뢰에 대해 일관된 접근법이 없다고 답했고, 8%는 위기상황

발생시에만신뢰를우선시한다고답함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3/kr_Stakeholder-trust-report.pdf


➢ 2018년 1월 발행되었던 On the Board’s Agenda 초판과 5년 후인 본판의 안건을 비교해

보면 2023년에 다양한 새로운 주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

주제가부분적으로변경되더라도계속해서이사회고려대상에있다는사실을알수있음

➢ 물론 2018년 이후에 이사회 안건에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에도 우선순위

항목으로남을것으로예상됨

➢ 가장 중요한 새로운 주제는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역할로 ,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법인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를 발표하며 해당 주제에 관심이 집중된 이후 기업이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같은 주주 이외의 단체에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일부는현재까지계속되고있음

➢ 이사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회적 문제로는 기업과 이사회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만든 광범위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관심에 기여했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업무공간 및 인력 문제,

코로나19팬데믹등이있음

➢ 지난 5년 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몇 가지 중요한 주제와 2023년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있는새로운주제에대해논의하고자함

➢ 주요내용

• 최근부각되는안건:사이버보안,이사회효율성,기후변화,사회내기업역할,인재관리

• 지난 5년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안건:전략및리스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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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딜로이트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Center for Audit Quality가

협업하여 발행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2판으로 미국 상장기업의 감사위원 164명(응답자의

80%가시가총액 7억달러이상의상장기업재직)을대상으로실시한서베이를기반으로하고

있음

➢ 리스크 출현 및 진화속도가 가속되며 감사위원회의 감독영역이 재무보고,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내부 및 외부감사를 넘어 사이버보안,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환경,사회및거버넌스(ESG)공시와같은추가적인리스크로확대될수있음을의미함

➢ 감사위원회 역할이 확대되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올해 서베이에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편협하게집중된주제의전문가로구성하는것또한주시하고있음

➢ 감사위원회가 핵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리스크 영역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함에

따라 IASB와 FASB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구성원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감사위원들은 동료 위원들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지,그리고조직내에서적용해야할모범적인실무사례가있는지이해하고자함

➢ 서베이주요내용

• 감사위원회구성

• 감독영역

• 핵심리스크

• 감사위원회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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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책임경영문화및건전한금융질서를확립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음

➢ 2023년핵심과제中금융회사책임경영문화조성및건전한금융질서확립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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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금융회사
책임경영관행
기반조성

• 금융회사지배구조가합리적으로작동되도록감독강화

✓ 은행지주·은행의지배구조구축현황및이사회운영의 적정성에대한점검

✓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
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
의역할과책임에대한인식제고
* 이사회운영,그룹리스크통제및내부통제체계등

• 금융회사및금융복합기업집단책임경영환경조성

✓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
부감사협의제운영을내실화하여금융회사자체내부통제역량제고

✓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
시대응체계*마련
*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
점검실시등

신뢰할수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조성

• 선량한투자자보호를위해기업경영권시장투명성제고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의무자 부담 경감·규제
수용성제고를위한세부운영기준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및세부기준마련등후속조치추진

• 회계부정행위에대한감독강화및회계법인역량제고

✓ 회계부정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계심
사대상선정기준(항목수,중요도등) 재정비

✓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
계분식가담·조력기업등은수사·세무당국등적극 통보

* FY22: 자산 2조원이상→ FY23: 5천억원~2조원→ FY24: 1천억원~5천억원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
한新제도*의안착을지원하고감독강화

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등과 연계,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
지의무위반시지정제외점수부과

✓ 중소기업의 감사부담경감을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제정을 지원
하고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실무가이드및모범사례마련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11c523453434d08934baf615a9e8840&fileSn=2&bbsId=


➢ 2022년말외부감사대상회사는 37,519사로전년(33,250사)대비 4,269사(12.8%)증가함

➢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따라전년대비최근 10년간평균증가율(5.5%)의 2배수준인 12.8%증가함

➢ 최근 10년간외부감사대상회사현황

➢ 2022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대비 7사증가(0.4%)하였음

• 주기적지정 677사, 상장예정법인 460사, 재무기준 미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346사,관리종목 130사등의순으로나타남

➢ 전년대비증감요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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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내용

증가

재무기준미달 • 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재무상황이악화된회사증가

감사인미선임 • 외부감사대상증가와감사계약체결기한내미체결회사증가

선임절차위반
• 감사인선임위원회 점검대상 증가와 선임절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년대비감소

감소

관리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지정기간(3~4년) 종료와 재무기준 미달 등
신규지정사유발생에따른대표지정사유변경

최대주주, 
대표이사변경

• 지정사유시행이후최대주주또는대표이사가자주변경된회사감소

부채비율과다 • ‘22 사업연도부터부채비율지정사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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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다음과같은 2가지과제를시행할것을제시함

•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함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개선방안

별첨

현황 개선

결산배당
(상법)

• 통상 기업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

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

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총에서결정됨

•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

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배당관련예측이어려운상황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

될수있도록제도개선

✓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배당액을

결정하는주주를 정하는의결권 기

준일과, 배당받을 자를 정하는 배

당 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

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상장회사
분기배당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

사의 경우 3, 6, 9월 말일의 주주(배당

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 (배당액 확정)

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先

배당기준일,後 배당액확정)

• 분기배당 절차도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23년 상반기 중개정안발의)

✓ 3, 6,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

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

후로배당기준일을정할수있음

✓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

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

은 20 → 30일로 연장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9358&fileTy=ATTACH&fileNo=7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9358&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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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제시하는배당제도개선안

➢ 관행개선방안中중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내용

•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임

(가이드라인은 ’24년 1분기중개정후배포계획)

•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배당정책과결정과정도투명하게공개예정임

➢ 기대효과

•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며,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것임

• 한국 증권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권시장변동성도완화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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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주요정책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외국인투자자의자본시장접근성제고방안 자본법시행령개정 3분기

글로벌정합성제고를위한배당절차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개정 -

자사주취득·처분공시강화등제도개선 방안 발표 4분기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과징금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

기관투자자책임투자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개정등 연중

공모펀드경쟁력제고종합방안마련 방안 발표 연중

개인채권투자활성화 조특법 개정 -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대

핵심정책과제를제시하였음

➢ 2023년업무추진과제中자본시장선진화관련사항

➢ 추진과제조치사항및시행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 외국인 ID제도폐지및통합계좌활성화등외국인투자편의증진

✓ 외국인 투자자등록의무·투자내역보고의무폐지,장외거래사후보고범위확대

• 상장사에 대한영문공시제도단계적의무화

✓ 대상기업 : (’24년) 자산 10조원 이상→ (’26년) 자산 2조원 이상코스피상장사

✓ 공시내용 :투자자에게중요한정보중심으로단계적확대

상장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 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배당제도개선

✓ (제도) 배당액 결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상법 유권해석(법무부), 자본
시장법 개정

✓ (관행) 개선방안을 상장회사협의회 등 표준정관에 반영, 개선여부를 거래소 기
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 자사주 취득·처분목적등에대한공시강화,과징금상향등대량 보유보고의무(5%
룰) 위반 시제재를강화하여일반주주권익제고

• 스튜어드십코드 개정등기관투자자의책임투자활성화를통해경영투명성제고

✓ 스튜어드십코드에 ESG요소반영,주주활동공시강화등

자금조달
환경개선

•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종합방안마련

• 개인채권투자에대한지원확대

✓ ISA비과세혜택대상상품에회사채및 K-OTC 시장내비상장주식 등포함

✓ 고위험·고수익채권(BBB+이하) 등에투자하는하이일드펀드세제혜택제공등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9355&fileTy=ATTACH&fileNo=1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9355&fileTy=ATTACH&fileNo=4


➢ 한국회계기준원은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출범식을개최함

➢ 간담회주요발언

➢ 향후계획

• KSSB는 2023년 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한편,국내 ESG공시기준마련을위한준비작업도착수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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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QR 코드

발언자 주요발언

김의형위원장

• 지속가능성 공시를 발판으로 국내 기업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는
사업모델의 변경과 혁신

• 한국회계기준원·KSSB는 공시기준 제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기
업의 산업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플랫폼역할도수행

박세환상임위원

•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KSSB의 중요한역할

• 이해관계자의적극적인참여와협업 요청

우태희위원

• 최근 ESG 공시에대한기업의전반적인 의견은기대반우려반

• 향후 KSSB는 ESG 공시 현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창구역할

임재준위원
• 국내 ESG공시기준마련시 ESG정보의글로벌정합성을제고하면서도기업에
게부담이되지않도록할필요

이병래위원

• 향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우리기업의경쟁력과나아가국가경쟁력을키우는데필수적

• 지속가능성정보공시활성화를위해 적극지원할예정

백복현위원
• 그린워싱문제해결과보다신뢰할 만한공시기준정립을위한노력

• 공시기준이가지는정교함과기업이 할수있는자율성의적절한조화필요

조윤남위원
• ESG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 속 공시기준 마련은 기업들에게 규제가 아
닌지원책으로써의작업

http://www.kasb.or.kr/common/file/NR_download.do?id=bf4d29ef-4073-401e-bf19-4d428e9cf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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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대다수 국내 상장기업의 집중된 소유구조 특성으로 인해 주로 지배주주 일가의 대리인

문제에초점을두고기업지배구조개선에관한논의가지속해서이어져왔음

➢ 이로 인해 일부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문 경영인 등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 국내소유분산기업의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하여해결방안에대한논의를다음과같이발표함

1)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외부 일반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조성하고,

2)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하는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방안을제안함

➢ 「국내소유분산기업의지배구조현황및개선방안모색」 발표에대한주요내용

• 소유구조특성에따라기업지배구조분석관점이달라짐

✓ 집중된소유구조에서는지배주주,분산된소유구조에서는경영자가대리인

• 대리인으로서지배주주와경영자의차이

✓ 지배주주에 대비하여 경영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주로 부적절하게 참호를 구축하는

대리인문제(entrenchment)를초래

• 경영자가대리인인소유분산기업의지배구조개선방안

✓ 외부 일반주주(특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제도적환경을조성

✓ 이들의 적극적인 주주권(active ownership)이 의결권이 없는 경영자에게 실효적인

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 기업 내부에서 CEO(또는 회장)의 선임 및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한하는

규율체계가정립될수있는환경을조성

별첨

http://www.cgs.or.kr/common/brddown.jsp?fnm=t2DssWUXAOqrNHOVC5Q8K5JtXvhXwC%40PLUS%404c%40PLUS%401nvv2WSoav8ieD%40PLUS%408eYSa5x0%40PLUS%40aju3O9zwg%2FbrijnRwNkhcV8cmzXw%3D%3D
http://www.cgs.or.kr/common/brddown.jsp?fnm=socbg8tRUFoAtWUkgY9bZuWozDbjCOcvSF35dNk1ewcKa6OsepXIVamWPSYkiYqtmIVVJYO8kvhd8JTGV4jebrmwZ8d8zfwtVkHpDIlt9kQ%40PLUS%408eCmQzO5nB9E%40PLUS%40VtHwh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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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 금융당국칼끝, 예정대로이사회까지겨냥… 지배구조법개정안이 '기점’ [인베스트조선]

•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은행이사회운영·CEO 성과체계등지배구조집중점검’ [연합인포맥스]

• 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기업인사외이사적극영입하자” [한경오피니언]

• 4대금융지주이사회겨냥하는금융당국, 사외이사무엇이문제이길래 [비즈니스포스트]

• 이사회분석 –모빌리티·소프트웨어모두경험한경제인선임의미 [더벨]

• 'ESG' 외치지만… 기업이사회의장·대표분리는여전히미흡 [뉴스웨이]

• 최태원 SK그룹회장, “다양성이존재하는조직은생산효율 20~30%가량높다” [이코노미스트]

• ‘주인없는기업지배구조선진화’, 추가숙제에고민깊어진금융사 [조선비즈]

• 전경련, 기업 93% 올해 ESG경영규모작년수준이상유지 [연합뉴스]

• 갑자기입김세진 '행동주의펀드', 국민연금고갈우려때문? [매일경제]

• ‘지배구조개선부르짖지만목적은투자수익’, 행동주의펀드의민낯 [조선비즈]

• 200대기업사외이사비율평균 53.56%, '거수기논란' 넘어실효성제고필요 [한스경제]

• 금융위부위원장 "기업지배구조개선목소리커져, ESG 금융제도대폭정비" [헤럴드경제]

• ‘ESG 공시의무화큰장선다’, 회계업계분주 [한국경제]

• ‘ESG 행동주의부각, 기업주가상승·韓증시재평가긍정적’ [이데일리]

• 매출액 500대기업 93%, 경기악화에도 ESG경영유지·확대한다 [인더스트리뉴스]

• 딜로이트전문가가분석한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2023’ 발간 [뉴스와이어]

• 2023 글로벌자동차소비자조사 '전기車'보다 '하이브리드車' 선호도 2.6배높아 [동아일보]

• 김우성한국딜로이트 CIO "클라우드확산이 ‘IT 오프쇼어링' 앞당겨“ [아주경제]

• 딜로이트안진, 자금사고징후진단·탐지솔루션 '라이트하우스'출시 [인공지능신문]

• 딜로이트, 국내소비자자동차구매심리하락추세 [오토뷰]

• 딜로이트금융인사이트 – ESG ‘못난이'부터 'OUT’, 성과공시중요 [매경이코노미]

• 한국딜로이트그룹, ‘사이버의미래 2023 서베이'리포트국문본공개 [ITWorld]

• 모니터딜로이트 – ‘정이’와 ChatGPT열풍…인공지능어디까지왔나? [한국경제]

• 금융당국칼끝, 예정대로이사회까지겨냥… 지배구조법개정안이 '기점’ [인베스트조선]

•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은행이사회운영·CEO 성과체계등지배구조집중점검’ [연합인포맥스]

• 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기업인사외이사적극영입하자” [한경오피니언]

• 4대금융지주이사회겨냥하는금융당국, 사외이사무엇이문제이길래 [비즈니스포스트]

• 이사회분석 –모빌리티·소프트웨어모두경험한경제인선임의미 [더벨]

• 'ESG' 외치지만… 기업이사회의장·대표분리는여전히미흡 [뉴스웨이]

• 최태원 SK그룹회장, “다양성이존재하는조직은생산효율 20~30%가량높다” [이코노미스트]

• ‘주인 없는기업지배구조선진화’, 추가숙제에고민깊어진금융사 [조선비즈]

• 전경련, 기업 93% 올해 ESG경영규모작년수준이상유지 [연합뉴스]

• 갑자기입김세진 '행동주의펀드', 국민연금고갈우려때문? [매일경제]

• ‘지배구조개선부르짖지만목적은투자수익’, 행동주의펀드의민낯 [조선비즈]

• 200대기업사외이사비율평균 53.56%, '거수기논란' 넘어실효성제고필요 [한스경제]

• 금융위부위원장 "기업지배구조개선목소리커져, ESG 금융제도대폭정비" [헤럴드경제]

• ‘ESG 공시의무화큰장선다’, 회계업계분주 [한국경제]

• ‘ESG 행동주의부각, 기업주가상승·韓증시재평가긍정적’ [이데일리]

• 매출액 500대기업 93%, 경기악화에도 ESG경영유지·확대한다 [인더스트리뉴스]

• 딜로이트전문가가분석한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2023’ 발간 [뉴스와이어]

• 2023 글로벌자동차소비자조사 '전기車' 보다 '하이브리드車' 선호도 2.6배높아 [동아일보]

• 김우성한국딜로이트 CIO "클라우드확산이 ‘IT 오프쇼어링' 앞당겨“ [아주경제]

• 딜로이트안진, 자금사고징후진단·탐지솔루션 '라이트하우스'출시 [인공지능신문]

• 딜로이트, 국내소비자자동차구매심리하락추세 [오토뷰]

• 딜로이트금융인사이트 – ESG ‘못난이'부터 'OUT’, 성과공시중요 [매경이코노미]

• 한국딜로이트그룹, ‘사이버의미래 2023 서베이' 리포트국문본공개 [ITWorld]

• 모니터딜로이트 – ‘정이’와 ChatGPT열풍…인공지능어디까지왔나? [한국경제]

http://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302138026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35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2159854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983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302141708440400104157&lcode=00&page=1&svccode=00
https://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3021417144764344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2100029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1/31/HM7FYFLVFNCDNOC24SUK36RZMM/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4042500003
https://www.mk.co.kr/news/stock/10651485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02/02/5LY74KH2XVAVDNQDX2W3GP67OM/
[200대 기업 사외이사비율] 평균 53.56%...'거수기 논란' 넘어 실효성 제고 필요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2170001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9574?sid=1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35511504&mediaCodeNo=257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8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617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8940?sid=103
https://www.ajunews.com/view/20230212161552285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5
https://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79049&news_section=com_info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99881/
https://www.itworld.co.kr/news/2756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1125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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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 '데이터분석으로횡령잡는다' IT솔루션시장문턱넘는회계법인 [아주경제]

• 금감원, 불법공매도집중단속… 사모CB 발행기업엄정조사 [뉴시스]

• 2023년, 기업내부통제와회계시스템에대한신뢰높이는원년만들어야 [머니투데이]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불공정약관개선을위한관계기관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 '이직?’ 아니면 '기술유출?’ 그위험한경계, ‘미국에선경제스파이’ [KBS뉴스]

• 소규모기업재무제표감사부담줄인다, 공인회계사회추진 [이데일리]

• 금융보안환경변화와정보보호 –규제동향과대응방안 [법률신문]

• ESG칼럼 –탄소규제강화하는 EU·미국, 韓대응전략 [전자신문]

• 금융감독원, 빅테크감독본격화… 英감독청파견 [뉴시스]

• 주기적감사인지정제, '6+2'나 '9+3'으로완화가닥 [서울경제]

• 빅4 회계법인감독세진다… 금감원 "檢적극통보" [이데일리]

• ‘눈치게임은끝났다’, 해바뀌자M&A 액셀 [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이M&A 독과점폐해자진시정안내면신속승인 [연합뉴스]

• 불붙은공개매수의시대, 'M&A 배심원제도' 막이올랐다 [이데일리]

• ‘올 M&A 시장화두는 AI… 하반기 IPO 회복’ [매일경제]

• 곳간두둑한식품사, M&A 큰손됐다 [머니투데이]

• 회계투명성해칠라, 도입 4년 '지정감사제' 유명무실위기 [매일경제]

• 회계개혁주도 '최중경前장관’ 경고, "개혁은긴호흡필요, 몇년지나지않아초심잃으면

실패“ [내일신문]

• 실적저하기업들감사의견놓고회계법인과갈등우려, 지정감사제곳곳서파열음

[인베스트조선]

• '데이터분석으로횡령잡는다' IT솔루션시장문턱넘는회계법인 [아주경제]

• 금감원, 불법공매도집중단속… 사모CB 발행기업엄정조사 [뉴시스]

• 2023년, 기업내부통제와회계시스템에대한신뢰높이는원년만들어야 [머니투데이]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불공정약관개선을위한관계기관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 '이직?’ 아니면 '기술유출?’ 그위험한경계, ‘미국에선경제스파이’ [KBS뉴스]

• 소규모기업재무제표감사부담줄인다, 공인회계사회추진 [이데일리]

• 금융보안환경변화와정보보호 –규제동향과대응방안 [법률신문]

• ESG칼럼 –탄소규제강화하는 EU·미국, 韓대응전략 [전자신문]

• 금융감독원, 빅테크감독본격화… 英감독청파견 [뉴시스]

• 주기적감사인지정제, '6+2'나 '9+3'으로완화가닥 [서울경제]

• 빅4 회계법인감독세진다… 금감원 "檢적극통보" [이데일리]

• ‘눈치 게임은끝났다’, 해바뀌자M&A 액셀 [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이M&A 독과점폐해자진시정안내면신속승인 [연합뉴스]

• 불붙은공개매수의시대, 'M&A 배심원제도' 막이올랐다 [이데일리]

• ‘올 M&A 시장화두는 AI… 하반기 IPO 회복’ [매일경제]

• 곳간두둑한식품사, M&A 큰손됐다 [머니투데이]

• 회계투명성해칠라, 도입 4년 '지정감사제' 유명무실위기 [매일경제]

• 회계개혁주도 '최중경前장관’ 경고, "개혁은긴호흡필요, 몇년지나지않아초심잃으면

실패“ [내일신문]

• 실적저하기업들감사의견놓고회계법인과갈등우려, 지정감사제곳곳서파열음

[인베스트조선]

https://www.ajunews.com/view/2023021515344558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206_0002182223#_PA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51010313545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21650056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19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6111?sid=10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462
https://www.etnews.com/20230217000112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210_0002189144#_enlipl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5501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1906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19503?sid=1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064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5511504&mediaCodeNo=257
https://www.mk.co.kr/news/stock/1065069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3115391396614
https://www.mk.co.kr/news/stock/1063644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1564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5/2023021580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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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QR 코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월 27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분석 및 제언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Insights’창간호(1년에 4회,계간지)를발간함

➢ 「기업지배기구 Insights」는 기업지배구조 현안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과

딜로이트글로벌의연구자료등을포함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창간호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안과

발전방안논의를위해발간하게되었다”고언급함

➢ 본 창간호에는 기업지배기구와 관련한 현안, 전문가 기고문과 함께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아젠다와통계분석,주요규제동향및실무 FAQ등을담음

목차 내용

I. 전문가기고

① 지배구조우수기업과재무실적간의 연관성에대하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Audit&Assurance
부문 COO 김한석

② 기후변화로인한기업의위기와기회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자문위원 ·중앙대학교경영학부박재환교수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핵심지표준수사항 및시사점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상장법인이사회다양성확보 –여성사외이사비중추이를중심으로

② 2023년 글로벌감사위원회서베이로 살펴보는지배기구의당면과제

IV. 주요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공시최종기준의방향성및지배기구감독의시사점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자본시장선진화관련추진과제

V. FAQ
① 주주제안권

② 재무제표감리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5vDPO1kx03TW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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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3년 3월 3일 (금)

오전 01:00 (KST)

※본 웨비나는 북미·유럽 시간대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경우 웨비나 등록
시딜로이트글로벌이사회프로그램에서다시보기영상을제공함

장소 실시간온라인웨비나

패널

• 메릴린휴슨 (록히드마틴 前 CEO)

• 마리아 암파로 모랄레다 (몰러-머스크 그룹, 보다폰 그룹, 에어버스, 카이샤은행 사외이
사)

• 피터세이니 (노바티스,도이치텔레콤,스위스포스트, UBS 前 CIO(최고정보책임자))

• 모더레이터:마크릴리 (딜로이트글로벌 CIO 프로그램리더)

개요

• 논의내용

✓ 오늘날기업의기술 투자를촉진하는메가트렌드가무엇인지

✓ 모범적인이사회가기술이가져올혁신적인기회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 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이 향후 고려하는 산업에 혁신과 경쟁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히빠르게투자하고 있는지

✓ 모범적인 이사회가 인공지능(AI)부터 클라우드 및 양자 기반 컴퓨팅,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개인정보보호까지최신기술발전의전략적영향을 고려하는데어떻게경영
진을지원할수있는지

신청하기

QR 코드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SrN1iwdGQw6LDqtudVN5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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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 Risk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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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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